
애벌레의 소망

집으로 가는 길 을 읽고- ' ' -

쌘뽈여자중학교 학년1

이현경

우리는 전쟁이라는 껍질을 벗고 자유의 나라로 가고 싶은 애벌레이다 애벌.

레는 껍질을 뚫고 나가기 위해 죽음에 이르는 힘을 다한다고 한다 아마도.

우리는 끔찍한 전쟁의 껍질을 벗기 위해 죽음에 이르는 힘을 다해야 하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잔인한 껍질이 수많은 생명을 희생 제물로 삼.

켜버렸기 때문이다 전쟁 그것은 그만큼 무섭고 잔인한 존재이다 영화나 소. , .

설에서 보았던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서운 실재인지 모른다 전.

쟁이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에겐 실감나지 않는 일이지만 전쟁이 싸,

고 있는 껍질이 무엇인지 전쟁의 껍질 속에 갇혀있는 애벌레가 무엇인지 짐,

작할 수는 있을 것 같다.

한 소년병은 자신의 꿈과 순수함을 전쟁이라는 껍질 속에 묻고 자유를 잃

어버렸다 래퍼가 되고 싶은 순수한 소년 이스마엘은 전쟁 때문에 피도 눈물.

도 없는 잔인한 소년병이 되어버렸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물 한잔을 마시는.

것처럼 쉬웠다고 했다 살의 한 소년이 전쟁이라는 껍질에 갇혀 마약에. 12

중독되고 총을 들고 사람들을 겨누어 죽이는 일로 마비되어 버렸다 우리는, .

상상할 수가 없다 어린 소년이 잔인한 동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말이다. .

뿐만 아니라 평화롭던 시에라리온이라는 마을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이

나를 소름끼치게 했다 이스마엘은 친구들과 함께 미국의 랩 음악을 들으며.

춤을 배우고 가사를 외우며 꿈을 키워나갔다 그러나 전쟁은 한 때 친구였던.

아이들이 서로에게 총과 칼을 겨누며 싸우게 만들었다 반군은 물론 정부군.

도 마찬가지였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지나쳐 가야하는 비정한 마.

음과 반군의 횡포에 보복하려는 정부군은 반군들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람

들의 머리를 베고 마을을 불태웠으며 심지어 아들들에게 어머니를 강간하도,

록 강요했다 뿐만 아니라 갓난아기들이 시끄럽게 운다고 반 토막을 내고. ,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아기를 끄집어내어 죽이기도 했다 그것은 정상.

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마을을 황폐화 시키면서 비



정상적인 전쟁에 미쳐버리는 것일까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 얻고자하는 것?

이 무엇일까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악마의 얼굴이다 차지하고? .

싶어 빼앗고 복종시키기 위해 살인해야만 하는 흉측한 애벌레가 자라는 두,

껍고 딱딱한 껍질이다 껍데기 속 애벌레는 욕심과 반감 폭력 미움 살인. , , , ,

비정함 냉혹함 마비된 양심을 먹으며 자란다 애벌레는 전쟁이라는 환상에, , .

갇혀서 자유를 잃었다.

그러나 애벌레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따뜻한 마음과 관심 사랑. ,

이다 사랑만이 애벌레를 전쟁의 껍질 속에서 나와 자유를 누리게 한다 전. .

쟁의 껍질 속에서 마약과 살인에 중독된 이스마엘이 흉측한 애벌레의 껍질

을 벗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유니세프의 도움과 사랑 특히 담담간,

호사인 에스더의 진심어린 배려와 따스한 손길 덕분이었다 처음 이스마엘과.

그의 친구들이 유니세프의 도움으로 전쟁터에서 구해졌을 때 그들은 전쟁의,

금단현상으로 계속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를 입혔다 자신들을 참혹한 전쟁에.

서 빠져 나오게 해준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유니세프의.

사람들은 아이들의 상태를 이해해주었고 그 아이들을 전쟁터로 돌려보내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특히 에스더는 이스마엘을 위해 많은 희생을.

바쳤다 처음 이스마엘이 병원에 와서 창문을 깨고 병원에서 나가려고 반항. ,

을 할 때마다 이스마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이스마엘이 좋아하

는 랩 음악을 구해다 들려주면서 이스마엘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평화로

운 마음을 되찾아주었다 이 세상에 유니세프와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이 있.

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 일인지 모른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있기에 전쟁이란 껍질 속에 갇혀 살던 소년병들이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평화로운 세상을 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만이 죽음을 생명으로 살리는 희망이다 이 세상에 유니세프와 에스더.

가 가지고 있던 따뜻한 마음과 사랑아 가득할 수 있다면 전쟁은 흔적도 없,

이 사라질 것이다 전쟁과 같은 모든 흉측한 애벌레가 계속 번져가는 사람들.

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자신의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자유

롭게 평화로운 들판을 날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모든 사람들. .

마음속에는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은 마음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는 그 마음을 꺼내어 세상 밖으로 날아가도록 풀어주어야 한다.


